
- 1 -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심사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_산문 부문

ㅇ 회의일시 : 2020. 10. 28.(수) 15:00

ㅇ 회의장소 : 나주 본관 중회의실(ZOOM 화상회의)

ㅇ 심사위원 : 김덕희, 안준원, 염승숙, 유응오, 유재영, 이주란, 정선임, 정지아, 정혜윤, 최유안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이 올해로 38회를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

천하기 위해 행사를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변경했고 심사 대상작이 예년에 비해 폭

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간 거리[街]로 나와 참여하기엔 어려웠던 

사정으로 웅크려 있어야 했던 이야깃거리[文]들이 새로 마련된 거리[間]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켠 게 아닌가 싶다. 지방을 무대로 삼은 작품이 더러 보인 데는 그런 사연

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훨씬 더 ‘전국’스러워진 백일장이 된 것만으로 이번 행사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참여자가 늘었고 모든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자도 충원됐다. 그러나 

호명해드릴 수 있는 자리는 더 준비하지 못했다. 때문에 수상작을 가리는 토론장은 

뜨겁고 시끄러웠다. 심사자들은 저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들을 내세워 후보작

을 추천하고 지지했는데 그 몇 가지의 기준들 중 무엇을 더 앞세울 것인가를 놓고 

주로 의견이 갈렸다. 양보하고 고집하길 반복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글제를 향한 집

중력, 참신성, 완성도, 진정성 등에서 성과를 보이는 작품들에 주목할 수 있었다. 

오유경 씨의 ‘미완의 영화’를 지지한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글

제 중 ‘영화’를 고른 타 응모작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이야기로 우선 시선을 

끌었고, 매끄럽고도 힘 있는 구성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했으며, 작가가 인물에게 쏟

은 애정의 깊이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말부를 이끌고 있는 긍정적 의지는 

앞에서부터 빗어 내린 맥락에서 단단한 인과로 땋아낸 덕에 ‘예쁜 결말’을 위한 작위

성의 함정을 통쾌하게 벗어났다는 점도 많은 심사자들의 손을 들게 했다. 

전앤 씨의 ‘영화’는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이야기였다. 그것을 구성해내는 솜씨에서 

오랜 수련의 흔적이 엿보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특히 부조리한 세태를 담아

내되 독자가 어느 일방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예리한 시선이 심사자들을 

놀라게 했다. 비록 장원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길고 치열한 토론을 이끌어낸 작품이

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박효연, 장미자, 최미정 씨의 작품은 각각 더 새로웠고 더 아팠고 더 감동적이었다. 

저마다의 변별점을 일궈내는 동시에 글제에 집중해 완성해낸 것만으로 수상권에 모

시는 데 손색이 없었다. 박진영, 손규리, 안서희, 원종희, 이동희 씨의 작품은 적은 

수의 심사자에게라도 강력한 인상을 준 덕분에 조명되었다. 타 심사자의 애정 어린 

감상평은 작품을 다시 뒤져보게 만들었으며 이윽고 공감을 이끌어냈다. 

토론에서 언급되었으나 낙선한 작품들을 한 번씩 더 떠올려보며 심사는 마무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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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모든 작품에서 단어와 문장을 공들여 모으고 거른 성의가 보였다. 진솔한 이야

기를 들려주셨는데 일일이 응답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아마 이 부채감은 이

번 수상자들이 더 나은 작품을 내어놓을 때 약간이라도 덜어질 것이다. 심사자도 한

때는 응모자였고 낙선자였다. 박수는 수상자에게, 마음은 낙선자에게 보낸다. 


